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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은 소와 무명-윤회의 실체 (2)8

▶한줄요약

불교미술은 “불타는 아귀를 택할 것인가, 영롱한 여의주를 택할 것인가” 

또는 “미쳐 날뛰는 검은 소를 택할 것인가, 자유와 해탈의 일원상을 택할 

것인가”라고, 우리에게 묻고 있다. 

갈애의 검은 소인가, 깨달음의 흰 소인가
사납게 생긴 머리의 뿔로 방자하게 

으르렁거리며/ 시내와 산골로 치닫고 

달리니 길에서 점점 멀어만 가네/ 한 

조각 검은 구름은 골짝 어귀에 비켜 

떠있는데/ 치닫는 걸음마다 아름다운 

싹을 침범할 줄 누군들 알리요.
-‘미목(未牧)’ 〈목우십송〉

‘무엇이 나를 존재하게 하는가?’라는 

의문에 대해, 지난 연재 회차에서 붓다

께서 통찰하신 ‘12연기’에서 그 답을 찾

았다. 12연기가 일어나는 과정 중 ‘유형

(有形)의 삶(生)’이 나타나기 직전, 그

것의 유발 요인으로서의 ‘갈애’(또는 愛

取)를 소개했다. 삶을 거머쥐려는 집착

의 갈애. 그것은 막강하게 들러붙으려는 

점착성 에너지가 이글이글 검붉게 타고 

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. 화마(火魔)와도 

같은 이 같은 모습은 불교미술에서 ‘아

귀’로 구현된다. 영가천도의 불화 〈감로

탱〉 속 ‘불타는 아귀’는 우리의 실체를 

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. 우리를 존재

하게 하는 것. 그것은 ‘무명을 바탕으로 

한 갈애’라는 것을 지난 연재에 소개한 

바 있다.

무명갈애, ‘미쳐 날뛰는 소’ 표현

사찰 전각의 외벽 벽화로 자주 그려지

는 〈심우도(尋牛圖)〉에는 소와 동자가 

등장한다. 동자가 소를 길들이는 과정이 

열 단계로 그려져 있기에 〈십우도(十牛

圖)〉라고 부르기도 한다. 소는 검은 색이

고 미쳐 날뛰고 있다. 도무지 통제가 되

지 않는 상태이다. 검은 소는 ‘무명의 갈

애(또는 욕망)’을 상징한다. 글 첫머리

에 인용한 ‘미목(아직 길들여지지 않았

다, 보명 선사의 〈목우십송〉 중에서)’의 

내용을 보면, 치성한 욕망과 번뇌는 사방

으로 튄다. 숨소리는 거칠고 가슴은 벌렁

거린다. 불뚝 화를 냈다가도 우울해지기

도 하고, 그러다가 술에 취해 고주망태가 

되기도 한다. 

여기 저기 아무 곳으로나 치닫는 발걸

음에 무고한 새싹들이 짓밟히는데, 자신

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. 자각

하지 못하는 무지와 욕망의 반복으로 검

은 소는 질주 일로이다. 악습은 어느덧 

나의 성품으로 굳어져 버려, 그 성품에 

하릴없이 휘둘린다. 점점 가속도가 붙는 

업력은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친다. 자

각이 없는 갈애는 참으로 위험천만이다. 

심우도에 등장하는 검은 소는 지혜(또는 

통찰지)가 없는 무명 상태의 중생을 가

리킨다. 

보조국사 지눌이 저술한 〈수심결〉(마

음을 닦는 방법)의 첫머리에는 중생의 

현주소를 “탐·진·치의 뜨거운 불덩

이”로 비유하고 있다. “탐욕과 성냄과 무

명의 뜨거운 번뇌여/ 마치 활활 타는 집

과 같거늘/ 그 속에 오래 머물러 참으며/ 

기나긴 고통을 달게 받을 것인가!” 

매 생(生), 매 순간, 매 찰나 마다 무명

의 휘두름에 마냥 시달릴 것인지 아니

면, 거기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나아

갈 것인지 종용한다. “윤회의 괴로움에

서 벗어나려면/ 부처가 되는 길 밖에는 

없네… 이 육신은 변하는 거짓이라/ 태

어남이 있으므로 죽음이 있거늘/ 참마음

은 허공 같아서/ 끊기지도 변하지도 않

는다”라며, 허망한 몸을 근거로 탐진치

의 무명에 놀아나지 말고, 허공같이 드넓

은 참마음을 찾으라고 말한다. 

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‘갈애’

살아서는 ‘삶을 유지하고자’ 하는 갈

애, 죽어서는 ‘다시 삶을 거머쥐고자’ 

하는 갈애. 갈애의 성품을 좀 더 파헤쳐 

보자. 

“죽음의 순간 과거 업에 말미암은 무

의식의 형태들이 표현에 떠오른다. 그 

가운데 으뜸은 갈애(딴하taṇhā)의 힘

이다. (중략) 갈애의 엄청난 힘에 의해 

육체적 새 기반을 잡으려는 본능적 움

켜쥠이 있어, 새로운 존재가 잉태되고 

새 생명이 시작된다.”

-구나라뜨라, 〈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다

시 태어나는가-재생에 대한 아비담마적 해석〉 중

에서 

“움켜쥐며 달라붙는 그 힘은 가히 압

도적이다!” 갈애는 대상이 있다고 착각

하고 거기에 들러붙으려는 에너지를 말

한다. 

삶에 대한 들러붙음. 즉, 집착을 생존

본능이라 한다. 이러한 생존본능은 육신

이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의지의 힘이다. 

“참으로 생명이란 갈애의 연속이다. 

임종하는 사람은 그동안 축적된 살고

자 하는 갈애 위에 죽는 순간의 강력

한 갈애가 합해져, 다음 생을 끌어당

긴다. 진정 살려는 (갈애의) 의지가 사

람을 다시 살게 하는 것이다.” 

석가모니 붓다에 의해, 삶을 살게 하고 

또 다시 삶을 거머쥐는 윤회의 범인이 드

러났다. 초기불전 니까야 속, 붓다의 생

생한 말씀을 인용하면, (무명을 바탕으

로 일어나는 12연기의 과정 속에서) “갈

애를 연(緣)으로 하여 집착이 일어난다 

→ 집착을 연으로 하여 생성이 일어난다 

→ 생성을 연으로 하여 재생(再生)이 일

어난다”라고 한다. 

‘알아차림’으로 끊어버리야

무명의 작용〔업력〕은 ‘알아차림’할 

때 비로소 멈춘다. 알아차림이 없으면 12

연기〔(1)무명 → (2)행 →  (3)식 → (4)명색 

→ (5)육처 → (6)촉(觸) → (7)수(受) → (8)애

취(愛取) → (9)유(有) → (10)생(生) → (11)

노(老) → (12) 사(死)’〕는 저절로 계속 돌

아간다. 〈유식〉의 표현을 빌자면, 말라

식(我相,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무명)은 

“멈추지 않는 폭우의 강물처럼 끊임없이 

흐른다.” 그러면 갈애가 일어나지 못하

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? 불타는 아귀

의 불을 끄고, 미처 날뛰는 소를 멈추는 

길은 무엇인가? ‘알아차림(삿띠)’밖에

는 없다. 

무명을 원인으로 하여 갈애가 생기

고(無明因愛), 갈애를 원인으로 하여 

업(業, 즉 오염된 업)이 생기고(愛因為
業), 업(오염된 업)을 원인으로 하여 

(갖가지로 오염된 번뇌·삼계의 색경

에 속박된) 안식(眼)이 생긴다(業因為
眼). 이식(耳)·비식(鼻)·설식(舌)·

신식(身)·의식(意)도 또한 이와 같다. 
- 〈잡아합경〉 제13권 제334경 ‘유인유연유박법

경(有因有緣有縛法經)’ 

육근(六根, 안이비설신의)이 육경(六

境, 색성향미촉법)을 만날 때(觸), 이미 

삿띠를 밝히고 있으면, 촉으로 인한 느

낌(수)가 발생하지 않는다. 느낌이 발

생하지 않으면, 그 다음 단계인 애취(갈

애) → 유 → 생의 전개는 저절로 끊어

진다. 

알아차림을 놓치는 순간, 무명은 다

시 자동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. 우

리의 몸과 마음속에는 세세생생 닦아

놓은 업력의 길이 이미 탄탄히 나 있다. 

방심하는 순간, 어느 덧 그것에 휘둘리

고 있는 자신을 본다. 수행이란, 알아차

림의 간격을 조금 조금씩 길게 늘려가

는 것이다. 그러다가 어느덧 알아차림

의 힘에 근력이 붙어 그것이 (무명이 저

절로 돌아가듯) 저절로 돌아가는 경지

에 이르면, 무명은 더 이상 설 자리가 

없게 된다. 

그러면, 무명업장을 타파하면 어떻게 

되는가? 불교미술의 표현으로 통해 살펴

보자. 감로탱 속 불타는 아귀는 깨달음의 

‘여의주’로 변한다. 심우도 속 검은 소는 

하얀 소로 변하고, 급기야 텅 빈 ‘일원

상’만 남는다. 눈앞에 펼쳐진 불교미술

은 “불타는 아귀를 택할 것인가, 영롱한 

여의주를 택할 것인가” 또는 “미쳐 날뛰

는 검은 소를 택할 것인가, 자유와 해탈

의 일원상을 택할 것인가”라고, 우리에

게 묻고 있다. 

〈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〉

심우도, 깨달음 10가지 과정 그려내

날뛰는 검은 소, ‘무명의 갈애’ 상징

소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‘알아차림’

무명을 타파하면 검은 소는 흰 소로 

순천 송광사 승보전 〈심우도〉 벽화 중 ‘득우’의 장면. 무명갈애의 날뜀을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있는 동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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